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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퍼즐 정답

숨은그림찾기 정답

배우 박소담과 수지가 소니픽처스에서 제작하는 여

성 히어로‘실크’TV드라마의 가상 주인공 후보로 꼽

혔다.

미국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랜트는 7일 소니픽처스

에서 개발 중인 여성 히어로‘실크’의 TV드라마 시리

즈 주인공으로 배우 5명을 후보로 제시했다. 박소담

과 수지는 중국계 배우 티파니 에스펜슨, 드라마‘틴 

울프’시리즈의 아덴 조,‘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

에게’라나 콘도르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실크’의 신디 문은 마블 코믹스‘스파이더맨’시리

즈에 등장하는 한국계 미국인인 여성 히어로 캐릭터

다.‘스파이더맨’처럼 방사능 슈퍼거미에 물린 뒤 거

미줄 발사 등 슈퍼 능력을 얻는 여성 히어로로, 지난 

2017년‘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티파니 에스펜슨

이 신디 역을 맡은 바 있다.

스크린랜트는 박소담에 대해“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기생충’에서‘김기정’, 일

명‘제시카’역으로 출연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은 영화에서 야심찬 젊은 여성

을 진정성 있게 묘사했다.”며“연기력이 입증된 배

우를 찾고 있다면 박소담이 유력한 선택일 수 있다.”

고 밝혔다.

또 수지에 대해“K팝 그룹‘미쓰에이’로 명성을 얻

었다. 그 후 솔로 아티스트로 데뷔했고 드라마‘드림

하이’와 영화‘건축학개론’등을 통해 연기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며“할리우드에 데뷔하진 않았지만 

한국 영화 및 TV 프로그램에서 인상적인 경력을 쌓

아 신디 문 역할에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설

명했다.

박소담·수지, 미 TV 드라마 ‘실크’ 주인공 후보
조진웅,

판타지아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종로학원하늘교육(이

하 종로학원)과 함께‘글로벌 스타’육성을 위한 교육

기관을 설립한다.

9일‘연합뉴스’에 따르면 SM은 이날 K-팝과 대중

문화 인재 육성을 위한 예술교육기관‘SM 인스티튜

트’(SM Institute)를 서울 중구 남산에 있는 동랑예술

원(구 서울예술대학) 부지에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 인스티튜트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흥행에 

기반이 된 인재 육성 노하우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

공할 예정이다. 또 스타가 될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특화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언어 교육을 

함께 제공한다.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관계사인 에스팀도 설립 

및 운영 전반에 참여해 모델을 비롯한 다방면의 스타

를 배출할 예정이다. 에스팀은 모델, 엔터테이너, 인플

루언서 등을 매니지먼트하고 모델, 연기자 아카데미

를 운영해 온 기업이다.

SM 인스티튜트는 내년 3월 개강을 준비하고 있으

며, 다음 달부터 국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

로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해외에도 분교를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  글로벌 스타 양성기관  설립

배우 조진웅이 제24

회 판타지아국제영화

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10일 소속사‘사람엔

터테인먼트’측에 따

르면 조진웅은 지난 8

월 20일-9월2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4회판타지아

국제영화제에서 단독 

주연을 맡은 영화‘사

라진 시간’(정진영 감

독)으로 영화제의 대

표 섹션인 슈발 느와

르(Cheval Noir) 경쟁 

부문에서 주연상 격인 남우주연 특별언급상을 수상했다.

판타지아국제영화제 심사위원단 측은“조진웅은‘사라진 시

간’의 형구를 연기하면서 클래식 누아르 탐정의 기준을 완전

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고 평했다.

조진웅은“영화‘사라진 시간’을 촬영하는 동안에도 이것이 

현실인지, 영화 속인지 착각을 불러일으켰을 만큼 몰입감 있

었다.”며“우리는 자신을 얼마나 인정하고 확신하는지, 자신

에게는 얼마나 관대하며 또 부정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선

사하는 영화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 ‘사라진 시간’의 조진웅. 

   사진=사람엔터테인먼트

▲ 스크린랜트가 TV드라마 ‘실크’의 주인공 후보 5명 가운

데 박소담(왼쪽 두 번째)과 수지(제일 오른쪽)이 포함됐다. 

                                      사진=스크린랜트 홈페이지 캡처

▲ 'SM 인스티튜트' 로고. SM엔터테인먼트 제공


